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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seeks to determine how personality patterns on marital adjustment are influenced by interacting with conflict 

resolution styles. Data for this study were collected from intermarriage couples comprising 293 pairs (586 patients) who lived 

in Korea for at least 5years. Snowball sampling was carried out from August to October 2011. SPSS 18.0 was used to analyze 

the collected data.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a) The conscientiousness and openness of personality patterns 

turned out to be common personality factors that represent a positive affect on the intermarried couples' effort to adapt. (b) 

The extroversions, agreeableness, and neuroticism shown significantly increase and decrease the intermarried husband's marital 

adjustment, but the same did not have a significant influence on the intermarried wife's marital adjustment. (c) Factors that 

affect marital adjustment, the conflict resolution styles of intermarriage couples showed different results depending on the gender. 

(d) The Intermarried wife's personality patterns represented a positive affect on her marital adjustment by interacting with 

her husband's conflict resolution styles, while the intermarried husband's personality patterns represented a positive affect 

on his marital adjustment by interacting with his wife's conflict resolution styles. The implications of this study will be discussed 

in the conclu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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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문제제기

고령화와 저출산에 따른 인구 과소화(過少化)현상을 고려

해 볼 때, 해외에서 유입되는 외국인 근로자와 결혼이민자의 

급증은 국가정책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에 각 국가마

다 안정된 다문화사회의 정착은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 부각

되고 있다(Joshi & Krishna, 1998; Lewellen, 2002). 그 중 

국제결혼으로 인한 다문화부부의 적응은 안정된 다문화사회

의 가장 기본체계로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비록 대

부분의 사람들이 여전히 자신들의 문화와 종교, 교육적 배경 

등을 기초로 삶의 터전을 마련하고, 결혼을 고려하고 있으나

(Lewellen, 2002), 다문화사회에서는 다양한 인종 및 문화권에 

속한 사람들과의 국제결혼도 고려할 수 있게 되었다(McFa-

dden & Moore, 2001). 한국사회 역시, 1900년대 초 근대 유학

파와 일본, 하와이, 중남미 등의 이주노동자들에 의해 국제

결혼이 시작되어 2011년 한국사회의 국제결혼은 총 29,762

건으로 전체 결혼건수의 9%를 차지하고 있다(통계청, 2012). 

한국인 남성과 결혼한 외국여성의 혼인만을 살펴보면, 2011

년 총 22,265건으로 전체 결혼 건수의 6.8%에 이른다. 특히 

한국남성과 결혼한 외국여성의 혼인이 1990년 619건이었던 

것을 고려한다면 최근의 수치는 약 36배가량 증가한 것이다. 

한국에 거주하는 한국남성과 외국여성의 국제결혼이 본

격화 된 것은 중국, 베트남과의 수교 이후 인적 교류가 시작

된 1990년대부터이다(김근식․장윤정, 2009; 김은실, 2002). 

한국사회에서 농촌남성과의 결혼기피현상이 나타나면서 한

국 정부는 1990년부터 “연변처녀, 농촌총각 짝짓기”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한국사회의 여성들이 고학력

과 전문직에 종사하는 비율이 높게 늘어나면서 과거 관습적

인 결혼보다는 사회활동을 통한 자아실현을 선호하게 되었

다. 반면, 한국사회의 농촌남성 및 취약계층남성들은 배우자

선택 시 요구되는 개인적 자원의 상대적 부족으로 결혼적령

기를 넘기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남녀의 차이로 한국사회

의 남성들은 결혼상대를 국내에서 찾기 어렵게 되었고 외국

여성과의 국제결혼을 대안으로 선택하게 되었다(김근석․

장윤정, 2009; 장진경․전종미․신유경, 2009). 

국제결혼은 국내결혼과 달리 배우자 선택과정에서 시간

적, 공간적 제한을 갖는다. 국제결혼을 희망하는 한국남성들

은 맞선을 보기 위해 종교단체나 상업적 중개업자가 주도하

는 대로 소개비용을 지불하고 베트남, 중국, 태국 등 여성들

의 본국에 직접 방문한다. 그러나 제한된 일정과 기회로 인해 

한국남성들은 상대의 첫인상 혹은 외모에 대한 호감으로 배

우자를 결정하기도 한다. 일부는 배우자가 될 외국인 여성의 

고향, 학력, 가족, 친구관계 등 아내에 대한 기초적인 사항조

차 모르고 배우자를 선택하는 경우도 있다. 배우자선택 이후, 

한국남성들은 본국으로 돌아와 배우자초청을 위한 행정절차

가 마무리될 때까지 수개월을 기다린 후 아내가 한국에 입국

하면 비로소 결혼생활을 시작할 수 있게 된다(김근식․장윤

정, 2009; 홍달아기․채옥희, 2007). 

애정을 갖기도 전에 성사된 결혼생활로 인해 다문화부부

는 적응하는 과정에서 일반부부와는 다른 구조적 취약성을 

갖게 되며, 이는 부부갈등으로 심화되곤 한다(김근식․장윤

정, 2009; 임성옥․강성률, 2011). 다문화남편들은 한국사회

에서 주변인인 경우가 많고, 다문화아내들은 경제적 어려움

에서 벗어나기 위해 홀로 이주해 온 경우가 많아 사회적 지

지망이 현저히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다문화부부는 가족생

활 및 부부생활의 적응과정에서 배우자가 가진 이질적 문화

를 이해하지 못하고, 폭력과 폭언 등 부정적인 방법으로 갈

등에 대처하고 있어 사회적 문제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이러

한 이유로 한국사회는 다문화부부의 구조적 취약성을 보완

하고자 다문화가족지원법을 제정하였다. 다문화가족지원법

에 의거하여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각 시, 도마다 설치되었

고 가족관계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으나 다문

화부부들은 여전히 관계적응의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하여 

별거나 이혼에 이르고 있다. 한국사회의 다문화부부이혼은 

2004년 3,300건에서 2008년 11,255건으로 무려 3배 이상 증

가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통계청, 2010). 이는 한국사회가 

다문화부부들의 원활한 관계적응을 위해 보다 심도 있는 연

구 및 정책지원의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이와 관련하여 학계에서는 다문화 부부적응에 관한 심층

연구들을 수행하고 있다. 다문화부부에 대한 초기연구는 주

로 실태 및 현황을 파악하는데 그치는 수준이었으나 최근에

는 보다 부부관계중심의 분석적인 연구로 확대되고 있다. 

즉, 개인의 성격특성에 따른 결혼만족(Chrania, 2006; Epa-

tein & Baucom, 2002; Lussierand Sabourin, 1999), 거주

지역 및 출신국에 따른 국제결혼부부의 적응(양순미․정현

숙, 2006; 장진경․신유경, 2010a; 장진경․신유경, 2010b), 

갈등대처방식이 부부관계의 질에 미치는 영향(김영희․정

선영, 2007; 신경희․양성은, 2006; 이훈구, 2004; Gottman, 

1994a; kitzman, 2000), 결혼이민자여성의 스트레스와 결혼

만족(문선숙․김창희․심미경, 2009; 장진경․전종미․신유

경; 2009b; Jegal, 2007), 결혼이민자여성의 자아존중감과 결

혼만족(조유리, 2000; 최규련 1994), 그리고 사회적 지지와 부

부적응(장진경․전종미․신유경, 2008; 장진경․전종미․신

유경, 2009a; Shute & Spitzberg, 2003)등이 이에 해당된다. 

위의 연구결과를 종합해 보면, 다문화부부의 결혼안정성은 

다소 낮으며, 결혼만족이나 부부적응에 영향을 주는 갈등대

처능력, 스트레스 조절능력, 사회적 지지체계가 미흡하여 가

족해체에 영향을 주고 있으며,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실질적

인 대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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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연구들을 기반으로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부부적응에 

영향을 주는 개인적 요인과 관계적 요인의 상호작용을 파악

하여 보다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개인적 

요인으로써 성격특성은 오랫동안 부부관계의 질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인으로 지적되어 왔다. 일반부부를 대상으로 실

시된 최근의 연구(Chrania, 2006; Epatein & Baucom, 2002; 

Lussier & Sabourin, 1999)에서는 개인내적 특성의 안정성

이 부부관계의 지속성에 중요한 작용을 한다고 밝혔다. Lu-

ssier and Sabourin(1999)은 다문화부부의 성격특성 역시 

본인과 배우자의 결혼적응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결혼

생활의 갈등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양 배우자의 성격에 대

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관계적 요인으로써 

갈등대처방식은 갈등상황에서 갈등을 관리하는 방식이며, 

부부관계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지적되어 왔다(김영희․

정선영, 2007; 신경희․양성은, 2006). 즉 다문화부부의 관계

불화 및 갈등, 그 자체가 결혼관계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며, 

갈등상황을 관리하는 갈등대처방식이 결혼관계에 더욱 중요

하기 때문이다(Bowman, 1990; Gottman, 1994a; Natarius 

& Markman, 1993). 개인성격특성과 갈등대처방식이 부부

적응에 미치는 독립적인 영향뿐만 아니라 변인들간의 상호작

용이 부부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다루는 국외연구들도 다수 

보고되고 있다(Baucom & Epstein, 1990; Gattis et al, 2004; 

Lawrence, 1995). Retzinger(1991)은 부부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현재 당면한 문제이기 보다 문제를 관리하고 통합하는 

것이므로 배우자와 본인의 성격유형이 갈등대처방식과의 상

호작용을 통해 부부적응과 어떻게 관련되는가를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다문화부부의 Paired Data를 통해 결혼

생활에 가장 밀접한 관련을 나타내는 성격특성과 갈등대처

방식의 상호작용이 부부적응에서 나타내는 조절효과를 파악

하여 다문화부부의 건강한 관계적응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Ⅱ. 선행연구 고찰

1. 다문화부부의 개인성격유형과 부부적응

성격은 일반적으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일관적이고 고유

한 특성의 총체적 집합을 가리키는 것으로, 개인의 성격특성

은 결혼 전과 결혼 후에도 큰 차이 없이 결혼생활에 영향을 

준다(김경미․김영희, 2009; Robins, Caspi, & Motffitt, 2000). 

부부적응에 주요한 변인인 성격특성의 측정은 자기보고식 

Big Five Model을 주로 사용하고 있으며(McCrae & Costa, 

1992; Gattis et al., 2004; South, Turkheimer & Oltmanns, 

2008), 연구자들은 Big Five Model이 개인의 기초적인 성향

파악에 통합적인 틀을 제공한다고 주장하고 있다(McCrae, 

1992; Montag & Levine, 1994). 

Big Five Model은 일반적인 성격특성을 아래와 같이 5가

지의 특성으로 분류한다. (1) 신경성은 부정적 정서의 만성

적 경험여부로 측정된다. 신경증이 높은 사람은 걱정이 많

고, 긴장되어 있고, 불안하고, 우울하고, 변덕이 심하고, 의기

소침하고 까다롭고, 화를 잘 내는 것이 특징이다. (2) 외향성

은 활동성과 사회성의 정도에 따라 측정한다. 외향성이 높은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 상호작용을 원하고, 자지주장이 강하

고, 모험을 좋아하고, 활동적이며 모든 일에 적극적인 특징

을 갖는다. 외향성은 사회적 환경에 대해 본인의 스트레스 

정도를 결정하는 요인으로 부부관계나 결혼생활 적응과 관

련성이 높은 성격특성으로 알려져 왔다. (3) 개방성은 상상

력, 호기심, 자유로운 태도를 함축하고 있다. 개방성이 높은 

사람은 조직생활에서 상상력과 호기심이 많고 새로운 정보

를 잘 받아들이며, 변화에 대한 수용도가 높아 관습에 얽매

이지 않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4) 친화성은 신뢰롭고 조화

로우며 협동적인 사람을 지칭한다. 친화성은 주로 타인과 편

안하고 조화로운 관계를 형성한다. 친화성이 높은 사람은 타

인을 신뢰하고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며, 순응적이고 남을 돕

고자 하는 이타심을 지니고 있다. 그리고 (5) 성실성은 조직

적이고 성취적이며, 일에 대한 역량이 뛰어나고 책임감이 강

한 유형으로 설명된다. 성실성이 높은 사람은 사려 깊고 분

별력이 있으며, 과제에 대한 조직력과 성취욕구가 강하고 목

표 지향적이며 자신의 의무이행에 철저하다. 성실성은 결혼

생활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본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연구되어 왔다(McCrae & Costa, 1992). 

성격특성과 결혼만족 및 부부적응에 대한 상관관계연구

는 최근에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대부분의 학자

들은 성격특성이 부부적응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라는 것에 

동의하고 있다. 그러나 본인의 성격특성이 결혼만족에 더 큰 

영향을 주는지, 아니면 배우자의 성격특성이 결혼만족에 더 

큰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논의는 계속되고 있다. Christen-

sen, Jacobson, and Babcock(1995)과 Johnson and Green-

berg(1995)은 배우자의 감정, 생각 또는 행동이 상대 배우자

의 기능적 역할수행에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어 부부간 성

격특성의 상호작용을 부부적응에 주요한 요인으로 파악하고 

있다. 반면, Funder(2001)은 장기적 연구를 통해, 결혼생활

의 질은 남편과 아내의 실질적인 성격특성보다 자신의 성격

특성과 자신이 지각하는 상대방의 성격특성이 중요하게 작

용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아내 자신의 신경증, 아내가 지각한 남편의 성

실성과 친화성은 아내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성격특

성으로 나타났다. 남편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성격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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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으로는 남편 자신의 신경증, 개방성, 성실성으로 나타났고, 

남편이 지각한 아내의 개방성, 성실성, 친화성이 결혼만족도

와 관련이 있었다(김경미․김영희, 2009; Caughlin, Huston 

& Houts, 2000). Gattis et al.,(2004)의 연구에서 불행한 부

부는 성격특성 중 신경증이 높게 나타났고, 친화성과 성실성

은 낮게 나타났으며, 외향성과 개방성은 불행한 부부와 행복

한 부부간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살펴본 선행연구들에서는 부부의 성격특성이 자신

의 결혼만족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결혼만족에도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어 부부상담 및 부부교육의 현장에서 성격특성

의 영향을 간과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

의 관련연구들이 일반부부를 대상으로 실시된 연구이며, 다

문화부부를 대상으로 그들의 성격특성과 부부적응 간의 영

향을 파악한 연구는 아직 미비한 상태이다. 따라서 다문화부

부의 건강한 적응을 위해서 이와 관련된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성격특성이 결혼 전과 후에 큰 차이가 없는 개인

적 요인이라면 다문화부부가 가정 내 적응하는 과정에서 어

떻게 상호작용하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부부관계의 질을 결

정하는데 중요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다문화부부의 성

격특성에 대한 자기평가를 기초로, 성격특성이 본인의 부부

적응에 미치는 영향과 배우자의 부부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성격특성과 갈등대처방식의 상

호작용이 다문화부부적응에 미치는 영향력도 함께 확인해보

고자 한다. 

2. 다문화부부의 성격특성과 갈등해결방안의 상호작용

부부간의 성격 차이는 그들의 심리적 갈등과 마찰을 의미

한다. 성격차이는 부부갈등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으

며, 갈등이 해결되지 않은 채 누적되거나 바람직한 해결책을 

찾아내지 못하게 되면 결국 가족해체에 이르게 된다. 기존의 

부부간 성격특성과 갈등해결방안의 상호작용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성격특성의 일치성과 불일치성에 관한 연구(공선

숙, 2010; 이하식․김경연, 2005; Williams & Tappan, 1995)

와 남편과 아내의 성격특성에 따라 갈등대처방식에 관한 연

구(김경미․김영희, 2009; 오선주, 2002; 이선미․전귀연, 

2001; 이영숙․박경란, 2011)로 분류할 수 있다.

우선, 국내 선행연구에서 주로 MBTI 성격유형을 통해 부

부가 유사한 경우와 유형의 차이가 있는 경우 결혼만족도와

의 관련성을 살펴보았다. 공선숙(2010)의 연구에서는 부부클

리닉 방문부부들의 경우 J/P 지표의 일치여부에 따라 남편

의 이혼가능성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이는 부부간 J/P 

지표의 불일치가 부부갈등의 수준을 높이는 요인이 될 수 있

음을 암시한다고 지적하였다. 그러나 Williams and Tappan

(1995)은 성격유형에서 유사성이 많은 부부는 상이한 부부

보다 오히려 더 갈등이 심할 수도 있다고 설명하였는데, 예

를 들면 부부 모두가 외향형인 경우 서로 경쟁적으로 이야기

하려는 경향 때문에 갈등이 초래되기도 한다고 하였다. 이는 

성격유형이 유사할수록 결혼만족도와 긍정적 감정 등이 증

가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특히 개인적인 갈등영

역에 있어서 부부 선호지표가 일치할수록 개인적 갈등영역

에서의 갈등수준은 낮게 지각되었다(이하식․김경연, 2005). 

이는 부부상호 간의 성격유형이 동일하거나 일치하는 집단

일수록 부부의 갈등수준은 더 낮게 지각하게 되며, 긍정적인 

갈등해결방식에 더 적극성을 보이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남편과 아내의 성격특성에 따른 갈등대처방식에 관한 선

행연구에서는 부인과 남편 모두 본인의 성격에 의해 갈등대

처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부간의 갈등에 

본인의 성격이 중요한 영향이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확

인해주는 것이다. 한편, 부인의 갈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본인의 성격만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만, 남편의 갈등에는 본

인의 성격과 배우자의 성격 모두 영향을 미치며 특히 그 설

명량을 보면 남편 본인의 성격보다 부인의 성격이 주는 설명

량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남편과 부인의 이러한 차이는 

부부 사이에 일어나는 갈등이 주로 가정생활에 관련된 문제

이며, 가정생활에는 남편보다 부인이 더 많이 관여할 뿐 아

니라 그에 대한 책임도 부인에게 있다고 여기는 생각을 가지

기 때문이 아닌지 추측되었다(김경미․김영희, 2009; 오선주, 

2002; 이선미․전귀연, 2001; 이영숙․박경란, 2011).

위 선행연구들을 통해보면, 동일한 갈등상황이라 하더라

도 부부에 따라 해석하고 해결하는 방안이 다름을 보게 된

다. 이것은 객관적 사건으로 스트레스를 다루기보다는 주관

적 지각에 관심을 두어야 함을 의미한다. 또한 동일한 갈등

상황이라 하더라도 부부간의 성격유형의 일치 혹은 불일치

에 따라 이것을 받아들이는 태도, 인지하는 정도, 갈등에 대

처하는 방법 등에는 여러 가지 차이가 있을 것이다. 이것은 

갈등 그 자체보다는 부부가 사용하는 갈등 관리와 갈등해결

양식이 부부마다 다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문화부부를 대

상으로 성격특성과 갈등대처방식의 상호작용을 관찰한 선행

연구는 극히 드물어 다문화부부관계를 조명하기 어려운 실

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다문화부부의 성격특성과 부부갈등

의 상호작용에 따른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3. 다문화부부의 갈등대처방식과 부부적응

부부관계에서 갈등대처방식과 배우자에 의해 평가되는 

결혼의 질은 부부적응과 관련하여 주요한 이슈로 연구되어

왔다 (Hertel, & Swain, 1974; Rands, Levinger, & Milin-

ger, 1981; Raush et al., 1998). Gottman(1994a)은 결혼생

활에서 긍정적인 상호작용과 부정적인 상호작용이 함께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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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하지만, 결혼생활에 더욱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부정적 

상호작용이며 이를 대표하는 것이 부부갈등이라고 언급하였

고, 부부갈등이 부부적응에 미치는 영향력에 주목하였다. 

한국사회에서도 급증한 다문화부부에 집중하여 그들의 

관계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갈등요인을 파악하려는 

학계의 움직임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다문화부부의 갈등

에 대한 연구에서 국제결혼이 갖는 특수변인 중 결혼경로, 

문화적 차이, 국적취득 등의 어려움이 부부갈등에 영향을 주

며, 능숙하지 않은 한국어와 문화적응스트레스는 부부갈등

을 증가시키는 주요한 요인으로 지목되었다(김오남, 2006; 

양선화 등, 2004). 다문화부부가 경험하는 갈등의 영역을 세

분화하여 살펴보면, 개인적 요인에는 건강문제, 성격차이, 교

육수준, 외도나 부정, 폭력, 자아존중감, 종교문제 등이 부부

갈등에 영향을 주었다. 가족요인으로는 한국의 며느리로서 

경험하는 시댁과의 갈등, 자녀양육으로 인한 혼란, 경제적 

어려움 등이 있었다. 

사회구조적 문화요인으로는 한국어로 인한 스트레스, 인

종차별, 국적취득으로 인한 어려움 등이 부부적응 상의 어려

움을 주는 요인으로 밝혀졌다(Fu & Heaton, 2000; Kalbach, 

2002). 특히 결혼이민자여성이 한국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경

우, 소외감과 답답함으로 고통을 받음으로써 부부갈등이나 

자녀양육 및 교육 등에서 어려움을 나타내고 있다. 대부분의 

결혼이민자 여성들은 한국남성과 결혼하기 위하여 아주 짧은 

기간 동안 본국에서 한국어의 기본적인 어휘를 익히는 수준

이며 결혼한 이후 2년 내에 임신 및 출산으로 인하여 한국어

를 습득할 기회를 갖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의사소통의 어려

움은 가장 큰 갈등요인으로 파악되고 있다(장진경 등, 2009). 

다문화아내의 출신국 역시 다문화부부의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연구되고 있다. 베트남 여성의 경우 한국인

과 외모적, 문화적으로 많은 유사점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

니라 베트남 사회의 높은 실업률과 빈곤이 심화되고 있는 현

실은 최근 한국 남성과 베트남 여성의 국제결혼 건수가 눈에 

띄게 증가하는데 영향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인다(장진경 등, 

2009). 필리핀과 몽골 여성의 경우, 모계중심사회의 영향에 

따라 한국인 배우자보다 높은 학력과 진취적인 성향을 보이

고 있으며 한국사회에서 보다 나은 삶을 살기 위해 적극적으

로 한국사회에 참여하는 경향이 관찰되었다(양선화 등, 2004; 

장진경 등, 2009). 한편, 많은 외국여성들이 더 나은 삶을 살

고자 국제결혼을 선택하였지만 성역할 기대의 차이, 경제적 

어려움 등에서 발생하는 실제적인 삶의 문제들 속에서 부부

적응에 어려움을 경험하기도 한다(김혜숙, 2007; 양선화 등, 

2004; 장진경 등, 2010a). 

다문화부부의 갈등영역을 분석하여 부부관계의 질을 개

선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부부갈등 자체 보다 부

부가 갈등상황에서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경우, 가족

해체를 가속화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하며 갈등대처

방식의 중요성을 언급하는 선행연구들도 있었다(송말희, 2000; 

Bowman, 1990; Gottman, 1994b). 이는 갈등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이 그러한 갈등에 어떻게 대처하고 어떤 

방식으로 해결하는가에 따라 결혼만족도가 결정된다는 것이다

(Bowman, 1990; Gottman, 1994b; Heavey, Layne, & Chris-

tensen, 1993). 부부가 가정에서 공동생활을 영위해 가는 과

정에서 약간의 불협화음은 자연스러운 것이나 갈등이 해결

되지 않은 채 누적되거나 바람직한 해결책을 찾아내지 못하

게 되면, 결국 별거나 이혼과 같은 가족해체를 초래하게 된

다. 이에 부부가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갈등대처유형을 세

분화하여 부부적응과 관련된 심층적 논의는 계속되고 있다. 

Berko, Rosenfeld, & Samovar(1997)은 자신의 욕구를 고

려하는 정도와 상대방의 욕구를 배려하는 정도에 따라 회피

형, 타협형, 덮어주기형, 지배형, 통합형의 5가지 유형이 있

으며 갈등을 겪을 때 여성과 남성의 갈등대처방식에 차이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예를 들어, 여성들은 남성들에 비해 적극

적으로 갈등해결방법을 찾아내고 의논하려는 노력을 기울이

는 반면, 남성들은 갈등을 회피하거나 자신의 생각대로 문제

를 다루려는 방법을 더 많이 사용한다고 밝히고 있다(Berko, 

Rosenfeld, & Samovar, 1997; Dominian, 1995). 한국의 연

구에서도, 아내는 갈등상황에서 남편보다 요구적이거나 언어

적 표출 또는 외부도움 요청과 같은 적극적인 행동을 더 많

이 취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이선미․전귀연, 2001; 최규련, 

1994). Gottman and Krokoff(1989)는 갈등으로부터의 회피

가 부부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으며, Heavy, 

Laynes, and Christensen(1993)은 남편이 요구형이고, 아내

가 후퇴형인 것이 그 반대의 경우보다 부부적응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친다고 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선행연구결과들은 부부가 갈등해결을 

위해 얼마나 노력하는지, 갈등에 어떻게 대처하는지, 그리고 

갈등에 대처하는 긍정적 혹은 부정적 방식의 비율이 어떠한

지에 따라 결혼만족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지지하고 있

다 (Fitzpatrick, 1998a, 1998b; Fitzpatrick, Follis, & Vance, 

1982; Gottman, 1993, 1994; Gottman & Levenson, 1992). 

그러나 기존에 발표된 대부분의 연구들은 다문화부부관계의 

갈등요인들에 집중하고 있어 갈등대처방안이 부부적응에 미

치는 영향력을 심도 있게 파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다문

화부부가 경험하는 다양한 갈등영역은 일반부부와 달리 특

수성을 가질 수 있으나 갈등에 대처하는 방식은 일반부부와 

동일하게 부부적응의 질에 중요한 영향을 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다문화부부를 대상으로 갈등대처방식이 개인적 

요인과 상호작용하여 부부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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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남편 아내

성격특성

외향성 .721 .817

친화성 .702 .657

성실성 .768 .731

신경성 .797 .858

개방성 .675 .638

갈등대처 방식

이성적 대처 .657 .673

회피 .515 .637

부정간섭표출 .823 .816

부부적응 .947 .973

Table 1. Cronbach'a between Husbands' and Wives' Scores N = 586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다문화부부의 개인별 성격특성 및 부부간 상호

작용이 다문화부부의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실

시되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다문화부부의 성격특성과 의

사소통 효율성 및 갈등대처방식이 부부 적응에 미치는 영향

력을 분석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의 분석결과가 방대하고 지

면상의 제약으로 인하여 연구결과를 두 편으로 나누어 보고

한다. 본 논문은 연속보고의 두 번째로써 다문화부부의 성격

특성, 갈등대처방식의 상호작용이 부부 적응에 미치는 영향

을 집중적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은 5년 내외로 결혼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한국의 다문화부부 293쌍(586명)이다. 한국의 통계청 자료

(2010)에 따르면, 다문화부부가 가장 높은 이혼율을 보이는 

시기는 결혼기간 5년 이하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따라서 

다문화부부의 적응을 연구하는데 있어 결혼기간 5년은 부부

적응의 중요한 기점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조사대상자

의 선정을 위해 의도적 표집(purposive sampling)과 눈덩

이 표집(snowball sampling)을 사용하였다. 조사대상자모

집은 한국의 서울과 경기도에 위치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외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복지서비스 및 프로그램을 제공

하고 있는 기관의 협조를 받아 이루어졌다(장진경․신유경, 

2012). 

자료 수집은 2011년 8월부터 10월까지 한국에서 다문화

가족을 지원하는 기관에 직접 방문 또는 우편발송을 통한 설

문조사로 이루어졌으며, 설문의 응답률을 높이기 위해 다문

화 아내의 본국 언어로 번안된 설문지를 사용하여 연구를 진

행하였다. 설문지의 타당도는 해당 출신국 여성들을 자문위

원으로 문장의 정확도 등에 대한 조언을 통해 검증하였다. 

2. 측정도구

1) 개인성격유형 

다문화부부의 성격특성을 측정하기 위해 본 연구는 Benet-

Martinez & John(1998) 의 Big Five Index (BFI)를 Seo 

& Choi(2005)가 요인분석을 통해 번안한 한국형 Big Five 

Index (BFI)를 활용하였다. BFI 척도는 신경성, 개방성, 외향

성, 성실성, 친화성의 5개 요인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총 25

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BFI 척도는 4점 Likert 척도로 '전

혀 그렇지 않다'의 1점에서 '매우 그렇다'의 4점으로 구성되

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5개 유형 각각의 성격 특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남편 성격특성 척도의 내적 

일치도(Cronbach’ alpha)는 외향성 .72, 친화성 .70, 성실성 

.77, 신경성 .80, 개방성 .68이다. 아내의 성격특성척도 내적 

일치도(Cronbach’ alpha)는 외향성 .82, 친화성 .66, 성실성 

.73, 신경성 .86, 개방성 .64이다.

2) 갈등대처방식

본 연구는 부부의 갈등대처방식을 측정하기 위하여 Mc-

Cubbin, Karson, and Olson(1982)의 가족대처전략 척도

(F-Copes)를 최규련(1994)이 수정번안한 한국형 척도를 사

용하였다. 부부 갈등대처방식 척도는 총 16문항으로 구성되

었으며, 이성적 대처, 회피, 부정적 간섭 및 행동표출의 세 가

지 하위유형으로 구분되어 있다. 척도의 응답방식은 자신의 

생각, 행동에 일치하는 정도에 따라 5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

되었다. 응답한 문항의 총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하위유형

의 대처방식을 자주 활용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단, 이성적 

대처유형은 역채점문항으로 구성되었으므로 이 척도에서 얻

은 총점이 클수록 부정적이고 행동의 빈도가 높은 것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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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 남편의 갈등대처방식의 내적 일치도

(Cronbach’ alpha)는 이성적 대처 .66, 회피 .52, 부정적 간

섭, 행동표출 .82 이다. 아내의 갈등대처방식의 내적 일치도

(Cronbach’ alpha)는 이성적 대처 .67, 회피 .64, 부정적 간

섭 및 행동표출 .82로 나타났다.

3) 부부적응

본 연구는 다문화부부의 적응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이

경성과 한덕웅(2003)이 개발한 결혼적응검사척도를 활용하

였다. 본 연구는 부부적응 측정을 위해 결혼만족(7문항), 이

혼의도(8문항), 부부간의 친밀성(8문항), 상호소통(4문항), 성

적만족(5문항)의 하위척도를 사용하였으며, 부부적응척도는 

총 32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본 척도는 ‘전혀 그렇지 않다’의 

1점에서 ‘매우 그렇다’의 5점까지를 Likert척도로 평점하였

다. 본 척도의 1, 2, 3, 4, 6, 8, 9, 10, 11, 12, 13, 15, 20, 22, 

23, 25, 28번 문항은 역채점되었으며, 총 점수가 높을수록 부

부간 적응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총 점수가 높을수록 부

부간 적응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척도의 내적 일치도

는 남편이 .95이며, 아내가 .97로 나타났다(<Table 1> 참조).

3.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18.0 프로그램을 활용하

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척도의 신뢰도 및 빈도

파악을 위해 척도화분석과 빈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다문화

부부의 성격특성, 갈등대처방식과 부부적응 간의 성별차이

를 검증하기 위해 t-test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는 다문화부부

적응에 있어 문화적 차이로 인한 영향을 주요 변인으로 제시

했던 선행연구들과 달리 다문화부부의 개인적 성격유형과 

갈등대처방식에 의한 영향에 집중하였다. 부부의 성격특성과 

갈등대처방식들 간의 상호작용항이 부부적응에 미치는 영향

을 알아보기 위해 조절적 다중회귀분석(Moderated Multi-

ple Regression Analysis: MMR)을 실시하였다. 조절적 다

중회귀분석(MMR)은 연구자가 설정하는 조절변수의 질에 

따라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인과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파

악하고자 할 때, 활용하는 연구방법이다. 조절적 다중회귀분

석(MMR)에서 조절변수란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사이의 관

계를 체계적으로 변화시키는 일종의 독립변수로써, 조절적 

다중회귀분석은 3단계로 이루어진다. 일반적으로 위계적 회

귀분석의 분석방법과 동일하며, 조절효과 분석의 마지막 3

단계에서 상호작용항(독립변수x조절변수)을 회귀식에 추가

로 투입하였을 때, 설명력(R-square)이 유의수준 하에서 증

가하였다면 조절효과가 있다고 해석한다. 

Ⅳ. 연구결과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에 참여한 다문화부부의 사회인구학적 요인을 살

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다문화남편의 연령은 40대(63.1%)

가 가장 많은 비율을 나타내었으며, 아내는 30대(33.9%)와 

20대(33.6%)에서 높게 확인되었다. 다문화부부의 최종학력

은 고등학교 졸업(남편 55.7%, 아내 43.6%)이 가장 많은 비

율을 나타냈다. 다문화남편의 직업은 기술직(39.7%), 자영업

(18.8%)에 많이 분포되어 있었으며, 다문화아내는 대부분이 

가정주부(65.1%)로 나타났다. 다문화부부의 결혼경로는 중매

업체를 통한 결혼(남편 25.2%, 아내 25.8%), 종교단체(남편 

22.5%, 아내 23.5%)와 친구의 소개(남편 26.8%, 아내 22.9%)

를 통한 결혼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다문화부부의 결혼연수는 5년에서 9년 미만(50.1%), 5년 

미만(22.6%)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다문화아내의 출신국은 

중국(33.6%), 베트남(32.6%), 일본(22.6%) 순으로 높게 나타

났다. 다문화부부의 가계소득은 150만원에서 250만원 미만

이 37.3%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50만

원에서 150만원 미만은 30.8%로 나타났다. 한국의 1인당 평

균 GDP가 약 270만원인 것을 고려하면 다문화가족은 다소 

낮은 평균을 기록하고 있다. 

2. 다문화부부간 성격유형, 갈등대처방식 그리고 부부

적응의 차이

다문화부부 남편과 아내의 성격특성, 갈등대처방식, 부부

적응의 빈도를 살펴보기 위해 평균, 표준편차를 산출하였으

며, 부부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t-test를 실시한 결과, 다

문화부부의 성격특성, 갈등대처방식, 부부적응에서 성별차

이가 나타났다(<Table 2> 참조). 

부부간 성격특성의 차이는 개방성(t= -.4.235, p > .001)에

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성격특성 중 

개방성은 다문화남편보다 아내에게서 더 높게 나타나 국제

결혼을 선택한 여성들이 남성보다 더욱 개방적 사고를 가지

고 있음을 확인하였다(Buss, 1991; Kuhn, 1991). 

다문화남편과 아내의 갈등대처방식의 차이를 살펴본 결

과, 다문화부부간 갈등대처방식의 차이는 이성적 대처(t= 

4.335, p > .001), 회피(t= -2.604, p > .01), 부정간섭표출(t= 

-4.731, p > .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즉 다문화부부의 갈등상황에서 남편은 아내보다 이성적 대

처를 더 많이 활용하는 반면, 아내는 남편보다 회피와 부정, 

간섭표출로 갈등상황에 대처하는 경향이 많은 것으로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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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다문화남편 다문화아내

t
M SD M SD

성격특성

외향성 18.27 2.819 18.01 3.479 1.001

친화성 17.37 3.156 16.89 2.962 1.900

성실성 17.67 3.114 17.16 2.955 2.065

신경성 12.15 3.747 12.62 4.233 -1.414

개방성 15.91 3.206 16.96 2.878 -4.235***

부부갈등

대처방식

이성적 대처 17.23 3.259 16.05 3.410 4.335***

회피 12.96 3.021 13.66 3.474 -2.604**

부정간섭표출 12.85 4.269 14.62 4.856 -4.731***

부부적응 128.97 19.103 121.49 26.818 3.920***

**p < .01, ***p < .001

Table 2. T-test between Husbands' and Wives' Scores N = 586

났다. 아내가 남편에 비해 갈등표출 대처방식을 더 많이 사

용하며 갈등상황에서 아내가 남편보다 언어적 대처를 더 많

이 한다는 선행연구들과 일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김영희․

정선영, 2007; 이선미․전귀연, 2001; Lawrence, 1997). 부

부관계에서 아내는 남편보다 더 많은 친밀성을 원하기 때문

에 친밀성이 파괴된다고 느끼는 상황에서 더 요구적이거나 적

극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남

편보다 아내가 구체적인 갈등대처행동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밝히고 있다(Christensen & Shrenk, 1991; Gottman & Kro-

koff, 1989). 

다문화남편과 다문화아내의 부부적응(t= 3,920, p > .001)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다문화부부의 남편

은 아내보다 부부적응의 정도를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러한 결과는 남편이 아내보다 결혼만족 혹은 부부적

응의 정도가 높다는 선행연구의 결과(이선미․전귀연, 2005; 

Lussier and Sabourin, 1999)들과 일치함을 보여준다.

3. 다문화부부의 성격특성, 갈등대처방식이 부부적응에 

미치는 조절효과

다문화부부의 남편과 아내 스스로가 지각한 성격특성과 

부부적응과의 관계에서 자신들의 갈등대처방식과 상대방의 

갈등대처방식의 조절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모든 하위 변수

를 센터링(centering)하여 다중공선성을 감소시킨 후, ‘성격

특성 x 갈등대처방식’의 상호작용 항을 만들어 부부적응을 

종속변수로 한 조절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조절적 

다중회귀분석의 Model 1에서는 본인이 지각한 성격특성을 

투입하였고, Model 2에서는 갈등대처방식을 투입하였다. 

Model 3에서는 성격특성과 갈등대처방식 간의 상호작용항

을 투입하였다. 다중공선성의 위험여부를 점검하기 위해서 

VIF값을 산출하였다. Model 3에서 투입된 독립변인들의 β

값이나 R² 증가분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경우 갈등대처방식

의 조절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1) 다문화아내의 성격특성, 다문화부부의갈등대처방식이 

다문화아내의 부부적응에 미치는 조절효과

다문화아내의 성격특성, 다문화부부의 갈등대처방식, 다

문화아내의 부부적응 간의 상관관계와 각 변인들의 평균 및 

표준편차는 <Table 3>에 나타난 바와 같다. 각 변인들 간의 

유의미한 상관관계는 -.18에서 .63으로 나타나 각 변인들 간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보이지 않았다. <Table 4>는 다문화아

내가 지각한 성격특성과 부부적응 사이에서 부부의 갈등대

처방식이 조절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지 알아보고자 실시한 

조절적 다중회귀분석의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우선 Model 1에서는 다문화아내의 부부적응에 성실성과 

개방성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문화

아내의 부부적응은 53.5% 이었다. 즉 다문화아내의 성격특

성 중 성실성(β= .19, p > .01)과 개방성(β= .22, p > .001)이 

높게 나타나는 경우, 다문화아내의 부부적응 역시 높게 지각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문화아내의 갈등대처방식과 남편의 갈등대처방식을 추

가한 Model 2에서는 아내의 이성적 대처(β= .18, p > .01), 

아내의 회피(β= -.19, p > .01), 아내의 부정간섭표출(β= -.25, 

p > .001), 남편의 회피(β= -.17, p > .01), 남편의 부정간섭표

출(β= -.27, p > .01)이 아내의 부부적응 정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나타내었다. 즉 다문화아내는 본인이 갈등상

황에서 이성적으로 대처할수록, 회피와 부정적 간섭 및 감정

표출을 적게 할수록 부부적응 정도를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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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다. 반면 다문화아내는 남편이 갈등상황에서 회피 혹

은 부정적 간섭 및 감정표출을 적게 할수록 부부적응 정도를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아내의 성격특성과 아내의 갈등대처방식’의 상호작용항

과 ‘아내의 성격특성과 남편의 갈등대처방식’의 상호작용항

을 추가하여 조절효과를 파악한 Model 3에서는 ‘아내의 외

향성x 아내의 회피(β= 1.17, p >.01)’, ‘아내의 외향성x남편

의 이성적 대처(β= 1.22, p >.05)’, ‘아내의 친화성x남편의 이

성적 대처(β= 1.39, p >.01)’, ‘아내의 신경성x 남편의 회피(β

= .84, p >.05)’, ‘아내의 신경성x 남편의 부정간섭표출(β= -.74, 

p >.01)’, ‘아내의 개방성x 남편의 이성적 대처(β= 1.39, p 

>.01)’의 상호작용항이 다문화아내의 부부적응에 유의한 영

향력을 미치는 변인으로 확인되었다. 즉 외향성이 높은 아내

의 경우, 갈등상황에서 덜 요구적일수록, 남편이 이성적으로 

대처할수록 부부적응은 높게 지각되었다. 친화성이 높은 아

내의 경우, 갈등상황에서 남편이 이성적으로 대처할수록 부

부적응을 높게 지각하였다. 신경성이 높은 아내의 경우, 남

편이 갈등상황에서 조금 물러나 부정적 간섭과 표출을 적게 

할수록 부부적응을 높게 지각하였다. 개방성이 높은 아내의 

경우, 갈등상황에서 남편이 이성적으로 대처할수록 부부적

응을 높게 지각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다문화아내의 성격특성과 갈등대처방식의 

상호작용이 다문화아내의 부부적응에 미치는 유의미한 영향

을 확인하게 하였다. 또한 다문화아내의 부부적응은 본인의 

갈등대처방식보다 남편의 갈등대처방식에 더욱 영향을 받았

으며, 이는 기존의 일반부부들을 대상으로 실시된 선행연구

들(Christensen and Shrenk, 1991; Gottman and Krokoff, 

1989)과 유사하였다.

2) 다문화남편의 성격특성, 다문화부부의 갈등대처방식이 

다문화남편의 부부적응에 미치는 조절효과

다문화남편의 성격특성, 다문화부부의 갈등대처방식, 다

문화남편의 부부적응 간의 상관관계와 각 변인들의 평균 및 

표준편차는 <Table 3>에 나타난 바와 같다. 각 변인들 간의 

유의미한 상관관계는 -.18에서 .63으로 나타나 각 변인들 간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나타나지 않았다. <Table 5>는 다문화

남편이 지각한 성격특성과 부부적응 사이에서 부부의 갈등

대처방식이 조절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지 알아보고자 실시

한 조절적 다중회귀분석의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Model 1에서는 다문화남편의 부부적응에 4가지 성격특

성(외향성, 친화성, 성실성, 개방성)이 모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신경성만은 남편의 부부적응에 

부정적 영향을 나타내었다. 다문화남편이 지각하는 성격특

성 중 외향성(β= .50, p >.001), 친화성(β= .51, p >.001), 성실

성(β= .43, p >.001), 그리고 개방성(β= .21, p >.001)이 높게 

나타나는 경우, 다문화남편이 지각하는 부부적응 역시 높게 

평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다문화남편이 자신의 성격

특성 중 신경성(β= -.26, p >.001)을 높게 지각할수록 자신의 

부부적응은 낮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문화남편의 갈등대처방식과 아내의 갈등대처방식을 추

가한 Model 2에서는 남편의 이성적 대처(β= .35, p >.01), 

남편의 회피(β= -.16, p >.01), 남편의 부정간섭표출(β= -.41, 

p >.001), 아내의 부정간섭표출(β= -.19, p >.001)이 남편의 

부부적응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나타내었다. 즉 다문

화남편은 갈등상황에서 본인이 이성적으로 대처할수록, 회

피와 부정적 간섭 및 감정표출을 적게 할수록, 부부적응 정

도를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다문화남편의 부

부적응은 아내가 갈등상황에서 부정적 간섭 및 감정표출을 

적게 할수록 높게 지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Model 3에서 ‘남편의 성격특성과 남편의 갈등대처방식’의 

상호작용항과 ‘남편의 성격특성과 아내의 갈등대처방식’의 

상호작용항을 추가하여 조절효과를 파악한 결과는 <Table 5>

와 같다. 먼저 ‘남편의 성격특성과 남편의 갈등대처방식’의 

상호작용항을 추가하여 조절효과를 파악한 결과, ‘남편의 외

향성x남편의 부정간섭표출(β= -.51, p >.05)’, ‘남편의 친화성

x남편의 회피(β= -.71, p >.01)’, ‘남편의 성실성x남편의 이성

적 대처(β= -.74, p >.05)’, ‘남편의 성실성x남편의 부정간섭

표출(β= -.54, p >.05)’, ‘남편의 신경성x남편의 부정간섭표

출(β= .49, p >.05)’, ‘남편의 개방성x남편의 이성적 대처(β= 

-.95, p >.01)’ 가 남편 본인의 부부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나타

내는 것으로 밝혀졌다. 

즉 외향성이 높은 남편의 경우, 갈등상황에서 부정적이고 

간섭적인 행동을 적게 할수록 부부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나타내었다. 친화성이 높은 남편의 경우, 갈등상황에서 회피

가 적을수록 본인이 지각하는 부부적응 역시 높게 지각하였

다. 성실성이 높은 남편의 경우, 갈등상황에서 이성적 대처

와 부정적 간섭 및 표출을 적게 할수록 부부적응을 향상시키

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신경성이 높은 남편의 경우, 부정적 

간섭 및 표출을 적극적으로 할수록 부부적응이 향상되었으

며, 개방성이 높은 남편의 경우, 이성적 대처가 적을수록 부

부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한편, ‘남편의 성격특성과 아내의 갈등대처방식’의 상호작

용항을 추가하여 조절효과를 파악한 결과, ‘남편의 외향성x 

아내의 회피(β= 1.09, p >.05)’, ‘남편의 성실성x 아내의 부정

간섭표출(β= -1.27, p >.001)’, ‘남편의 신경성x 아내의 부정

간섭표출(β= -.69, p >.01)’, ‘남편의 개방성x 아내의 회피(β

= -.74, p >.01)’, ‘남편의 개방성x 아내의 부정간섭표출(β= 

-.98, p >.01)’의 상호작용항이 다문화남편의 부부적응에 유

의한 영향력을 미치는 변인으로 확인되었다. 즉 외향성이 높

은 남편의 경우, 아내가 갈등상황에서 덜 요구적일수록 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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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응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성실성이 높은 남편의 

경우, 아내가 부정적 간섭 및 표출을 적게 할수록 부부적응

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신경성이 높은 남편의 경

우, 아내의 부정적 간섭 및 표출이 적을수록, 개방성이 높은 

남편의 경우, 갈등상황에서 아내의 회피와 부정간섭표출이 

적을수록 부부적응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상에서 나타난 결과들을 종합하면, 다문화남편의 부부

적응에 있어 남편의 성격특성은 그 자체로 부부적응에 영향

을 미칠 뿐만 아니라 갈등대처방식과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본인이 지각하는 부부적응에 유의미한 영향을 나타내고 있

었다. 다문화남편의 경우, 갈등상황에서 이성적 대처가 부부

적응에 긍정적인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회피와 부정적 간섭 

및 표출을 적게 하는 것이 부부적응에 긍정적이었다. 한편, 

다문화남편은 아내와의 상호작용에 의해서도 부부적응에 긍

정적 영향을 받으나 본인 스스로 갈등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이 부부적응에 더욱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Ⅴ.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다문화부부의 Paired Data를 통해 결혼생활적

응에 가장 밀접한 관련을 나타내는 성격특성과 갈등대처방

식의 상호작용이 부부적응에 미치는 조절효과를 파악하고자 

실시되었다. 선행연구들에서는 다문화부부의 문화적 차이로 

인한 관계갈등에 집중하여 부부의 상호작용으로 인한 관계

적응에 대한 부분을 간과하였다. 이를 보완하고자 본 연구는 

문화적 차이에 기인한 사회적인구학적 변인보다 관계적 변인

으로 성격유형과 갈등대처방식이 다문화 부부적응에 미치는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그 영향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본 연

구에서 나타난 결과를 바탕으로 논의 및 결론은 다음과 같다. 

먼저 성격특성 중 성실성과 개방성은 다문화부부의 적응

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공통된 성격요인으로 밝혀졌다. 선행

연구들에서 성실성은 남편의 결혼생활과 관련성이 높은 것

으로 밝히고 있으며(Charania, 2006; Zimet, 2001), 아내의 

성실성은 남편의 결혼만족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고

되었다(Lavee & Ben-Ari, 2004). 이는 성실성이 내포하고 

있는 낮은 충동성, 관계에 대한 책임감, 규칙과 규범준수 등

의 특성이 부부관계에서도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인 것

으로 보인다. 또한 개방성은 개인의 인지능력과 관련하여 개

방적 사고를 가능케 하므로 다문화부부가 경험하는 문화차

이를 개방적으로 수용하는데 긍정적 요인으로 평가되었다

(Buss, 1991; Kuhn, 1991). 이를 바탕으로 다문화부부들은 

결혼 전 커플 간에 충분한 상호작용 및 적응이 이루어지지 

못하였으므로 부부적응에 있어 개인의 성격특성이 결혼생활

의 질에 매우 중요하게 작용된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특히 결혼 전 예비다문화부부들에게 성격유

형검사의 기회를 제공하여 본인과 예비 배우자의 성격을 개

괄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면, 상호이해가 촉진되어 보

다 건강한 부부생활을 설계하는데 유용할 것이다.

다음으로 본 연구결과 외향성, 친화성, 신경성은 다문화남

편의 부부적응을 유의미하게 증감시키는 요인으로 나타났으

나 아내의 부부적응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력을 나타

내지 않았다. 즉 남편의 부부적응은 배우자의 성격특성보다 

자신의 성격특성에 의해 더 많이 설명되었다. 이는 남편의 

성격특성이 안정적일수록 부부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다는 오선주(2002)의 연구와 동일한 맥락을 갖는다. 이를 통

해 다문화부부의 결혼생활에 안정성 향상을 위해서는 한국

인 남편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선행연구들

에서는 외향적인 남편은 따뜻하고 사교적이며 활동적인 특

성을 가지고 있어 아내들의 부부적응에 긍정적 영향을 나타

낼 수 있다고 밝혔다(Klaus and Anna-Katharina, 2002). 친

화성이 높은 남편은 상대방을 배려하고 존중할 뿐만 아니라 

관계에 대한 헌신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김경미․김영

희, 2009). 반면, 본 연구에서 남편의 신경증만은 부부적응에 

부정적 영향을 나타내었다. 신경증은 개인내적 성향으로 부

정적 감정표현과 서로 연관되어 있고, 상대방을 이해하기 보

다는 통제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신경증은 충동성에 

대한 통제력이 부족하여 갈등상황을 야기시키며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능력이 떨어져 부부갈등을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

가 많아 부부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나타낼 수 있다(김경

미․김영희, 2009; Caughlin, Huston, & Houts, 2000; Sul-

livan, 1997). 

이 같은 결과를 종합하여 한국인 남편의 성격특성이 다문

화부부의 관계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

국문화가 익숙하지 않은 다문화아내에 반해 다문화남편은 

주류문화에 익숙하고 유교사상에 기인한 가부장적 관습으로 

부부관계에서 상대적으로 큰 영향력을 갖게 된다. 이 때문에 

다문화부부관계에 작용하는 한국인 남편의 영향력은 부부상

담 및 교육현장에서 역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현재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비롯한 기관에서 다문화아내를 대상

으로 다양한 교육이 진행되고 있으나 정작 남편에 대한 교육

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다문화아내들에게 우리 문화만을 

강조하는 양상이 되어가고 있다. 건강한 부부적응을 위해서

는 남편대상의 결혼준비교육, 배우자교육 등의 가족생활교

육이 더 개발되어야 함은 물론이며, 남편들이 참여할 수 있

는 가족운동회, 가족캠프, 가족봉사단 등의 문화프로그램을 

더욱 활성화하여야 할 것이다. 이는 가정 내에서 남편역할의 

중요성을 이해함과 동시에 가정에서 자연스럽게 조화를 이

루는 긍정적인 남편의 역할을 발견하고 지지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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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결과 다문화부부의 갈등대처방식은 부부적응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나 성별에 따라 상이한 결과를 나타내었

다. 즉 갈등상황에서 회피와 부정간섭 및 표출은 아내의 경

우 적게 할수록, 남편의 경우 많이 할수록 부부적응에 긍정

적이었다. 반면, 이성적 대처는 적극적일수록 남편과 아내, 

두 사람 모두의 부부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나타내었다. 일

반적으로 아내들은 부부관계에 대해 남편보다 민감하고 반

응적이기 때문에 부부갈등이 발생하면 배우자에게 그 문제

가 얼마나 심각한가를 다양한 표현을 통해 알려주고 갈등을 

해결하고자 노력하는 경향이 있다. 반면 남편은 부부관계 갈

등이 발생하였을 때, 부부관계에서 독립성을 원하기 때문에 

아내와의 상호작용을 위한 노력은 적게 하는 경향을 보인다

(Christensen & Shrenk, 1991; Gottman & Krokoff, 1989). 

선행연구에서는 남편이 갈등상황에서 더 적극적일수록, 아

내는 덜 반응적일수록 부부적응에는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

났다(Weiss, 1980; Worrell, 1988). 

이 같은 연구결과를 종합하면, 결혼 전 상호이해의 부족으

로 다문화부부들은 더욱 많은 갈등상황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으나 부부관계에서 갈등이 발생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

상으로 인정하고 부부갈등에 보다 건강하게 대처할 수 있도

록 갈등해결기술을 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현재 한국

사회의 다문화가족지원정책은 주로 다문화아내들의 역량을 

강화하여 다문화가족의 안정된 정착을 향상시키려는 경향이 

두드러진다. 따라서, 결혼과정에서 물리적 제약으로 인한 다

문화부부의 상호이해부족은 보완하되 관계향상기술을 촉진

시킬 수 있는 부부집단상담이나 배우자교육을 활성화하여 

다문화부부 적응을 강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초기 

다문화부부를 대상으로는 건강한 다문화부부를 역할모델링

으로 선정한 후, 자조모임의 형태로 멘토링을 진행하는 것도 

실질적인 배움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다문화남편과 다문

화아내들만의 멘토링 그룹은 보다 편안하게 갈등대처기술 

및 관계의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으므

로 결혼생활의 실질적인 어려움을 경험하는 다문화부부들에

게 권유해볼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다문화부부의 성격특성과 갈등대

처방식의 상호작용항을 투입하여, 부부적응에 미치는 영향

력을 더욱 세밀하게 파악할 수 있었다. 즉 아내의 성격특성

들은 남편의 갈등대처방식과 상호작용을 통해 부부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외향성이 높은 

아내의 경우, 갈등상황에서 회피적일수록, 남편이 이성적으

로 대처할수록 아내의 부부적응은 높게 지각되었다. 친화성

이 높은 아내의 경우, 갈등상황에서 남편의 이성적 대처가 

많을수록 부부적응이 높게 나타났다. 신경성이 높은 아내의 

경우, 갈등상황에서 남편이 덜 요구적이고 부정적 간섭과 표

출이 적을수록 부부적응을 더욱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

다. 개방성이 높은 아내의 경우, 갈등상황에서 남편의 이성

적인 대처가 많을수록 부부적응을 더욱 긍정적으로 인식하

고 있었다. 

남편의 성격특성 역시, 본인의 갈등대처방식 및 아내의 갈

등대처방식과 상호작용하여 부부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

는 것으로 밝혀졌다. 외향성이 높은 남편의 경우, 갈등상황

에서 부정적이고 간섭적인 행동을 적게 할수록 부부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나타내었다. 친화성이 높은 남편의 경우, 

갈등상황에서 회피가 적을수록 본인이 지각하는 부부적응 

역시 높게 지각되었다. 성실성이 높은 남편의 경우, 갈등상

황에서 이성적 대처와 부정적 간섭 및 표출을 적게 할수록 

부부적응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경성

이 높은 남편의 경우, 부정적 간섭 및 표출을 적극적으로 할

수록 부부적응이 오히려 향상되었으며, 개방성이 높은 남편

의 경우, 이성적 대처가 적을수록 부부적응에 긍정적인 영향

을 주었다. 외향성이 높은 남편의 경우, 아내가 갈등상황에

서 회피적인 태도를 보일수록 부부적응에 긍정적이었다. 성

실성이 높은 남편의 경우, 아내가 부정적 간섭 및 표출을 적

게 할수록 부부적응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신경성

이 높은 남편의 경우, 아내의 부정적 간섭 및 표출이 적을수

록, 개방성이 높은 남편의 경우, 갈등상황에서 아내의 회피

와 부정간섭표출이 적을수록 부부적응을 긍정적으로 인식하

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같은 연구결과는 다문화부부의 관계적응을 위한 상담 

및 교육적 접근이 분석적이고 세밀해야 함을 시사한다. 그러

나 현재 다문화부부 관련 프로그램들은 결혼초기의 문화차

이를 극복하기 위한 문화프로그램(박경동, 2007; 이아진 등, 

2011)들이 주로 실시되고 있어 이 같은 내용은 간과되고 있

는 실정이다. 건강한 부부관계가 건강한 다문화가족 및 다문

화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한다면 다문화부부의 관계적

응은 모든 체계에서 가장 핵심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다문화

부부들이 가지는 관계갈등에 대해 개인적 요인과 관계적 요

인의 상호작용을 고려하여 결혼생활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

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최근 한국사회에서 이슈가 되고 있

는 언론의 부부치료 프로그램과 같이 다문화부부의 갈등구

조를 파악하고 코칭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이 도입되는 

것도 효과적일 것이다. 본 연구결과를 기초로 다문화부부에

게 적합한 부부관계교육 및 집단상담매뉴얼의 개발이 한국

의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총괄하는 한

국건강가정진흥원에서 이루어져 지자체의 센터들로 배포된

다며 다문화부부들에게 보다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

을 것이다.

본 연구는 몇 가지 제한점을 갖는다. 첫째, 다문화부부가 

경험하는 관계갈등의 주요원인으로 문화적 차이만을 강조하

는 선행연구(김오남, 2006; 박경동, 2007; 신경희 등,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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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아진 등, 2011)들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노력하는 과정에서 

사회인구학적 변인(아내의 출신국, 본국의 경제적 수준, 학

력 등), 결혼기간, 부부갈등정도, 자녀 수, 아내의 한국어실력 

등이 부부적응에 미치는 영향력을 다차원적으로 파악하지 

못하였다. 이는 다문화부부에게 있어서 문화적 차이, 언어적 

차이로 인한 어려움은 부부적응에 주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김오남, 2006; 박경동, 2007; 신경희 등, 2006; 이아

진 등, 2011)들의 결과에 상반된다기보다 다문화부부의 관계

적 요인이 부부적응에 미치는 영향력에 초점을 두었기 때문

에 발생한 제한점이라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후속 연구에서 

다문화부부의 관계적 변인과 더불어 사회인구학적인 변인

(아내의 출신국, 본국의 경제적 수준, 학력 등), 결혼기간, 부

부갈등정도, 자녀 수, 아내의 한국어실력 등이 부부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다차원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을 적절히 

선택하여 보다 실증적인 기초자료를 제시할 수 있기를 기대

한다. 둘째, 본 연구는 수도권 도심지역에 거주하는 다문화

부부만을 연구대상으로 조사하여 도심지역과 농촌지역 간 

차이를 파악하는데 미흡함이 있었다. 현재 다문화가족지원

센터가 수도권지역보다 농촌지역에서 더욱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건강가정지원센터보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우선적으로 설치되고 있는 실정을 통해 본다면, 추후 연구에

서 거주 지역 간 다문화부부적응의 비교연구를 통해 다문화

부부의 적응을 보다 면밀하게 살펴보는 것 또한 의미있을 것

이라 사료된다. 

이와 같은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문화부부대

상으로 커플자료를 이용한 성격특성과 갈등대처방식의 상호

작용이 부부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다문화부부에게 

적합한 관계적응 방안을 제공하였다는데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부부관계에서 부부간 개인적 요인과 

관계적 요인의 독립적인 영향뿐만 아니라 변인들 간의 상호

작용이 부부적응에 미치는 영향력을 확인하였으며, 다문화

가족 내 한국인 남편의 영향력을 파악하여 부부관계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안마련에 필요한 방향성을 제시하였다는데 의

의가 있다. 여전히 한국사회는 결혼이주여성들의 역량강화

를 통해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을 도모하려는 노력을 

펼치고 있으나 미래의 건강한 다문화부부상을 형성하기 위

해서는 본 연구를 기반으로 결혼이주여성만의 노력이 아니

라 한국인 남편의 역할과 부부로서의 공동책임을 인식하여 

이들 모두의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가족생활교육프로그

램이나 부부상담을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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